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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종자오염 진균의 증식 억제를 위한 온탕처리 조건별 발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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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보리싹 재배의 온도와 습도 조건은 식물의 생육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진균의 증식에도 적합하므로 종피 등에 진균이 

오염된 경우, 새싹 재배과정 중 급속히 증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종자처리가 필요하다. 새싹작물은 어린 

싹을 직접 이용하므로 화학처리제 등의 처리가 기피되므로 친환경 방제법이 필요하다. 물리적 처리방법인 열처리, 특히 

벼의 키다리병 방제 등으로 농가에 익숙한 온탕처리법을 기반으로, 열에 의한 종자 손상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탐색하고

자 처리 온도와 처리 시간에 따른 발아율 저하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새싹보리 적합 겉보리인 큰알보리 1호를 온도조건 45°C부터 75°C까지 5°C 간격으로 5분, 10분, 15분, 20분의 네 조건으

로 온탕침지 처리한 후, 온탕처리 종자를 발아지에 감싸 22°C, 7일 동안 발아시킨 후 종자의 정상발아, 이상발아 및 

미발아를 조사하여 처리조건에 따른 발아율을 ISTA의 발아율 조사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2016년 수확한 큰알보리1호는 무처리 조건에서는 97%의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온탕처리 발아율 조사결과 45°C 온도 

조건에서는 처리시간과 무관하게 발아율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50°C 온도 조건에서는 발아율의 저하가 크지 않았

으나 처리 온도와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65°C 10분 처리부터 실질적으로 발아하지 못하였으며(2%) 이후의 조건부

터는 모든 종자가 발아하지 못하였다. 55°C 온도조건에서는 15분 처리부터 발아율 저하(40%)가 크게 나타났으며, 60°C 

온도조건에서는 10분 처리부터 발아율이 급속히 저하되어 발아율 7%로 나타났으며 이후부터 모든 종자가 발아하지 

못하였다. 이는 곡류 전분의 호화온도가 62°C~75°C 사이이므로 전분의 손상으로 종자가 발아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

다. 종자 내의 진균, 특히 깜부기병을 불활성화하기 위한 열처리 연구는 19세기 중반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그 결과 

수 시간의 냉수침지 후 50°C 정도의 온도에서 10분 정도 온탕처리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새싹 재배조건에서는 

후기병해인 깜부기병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냉수침지 없는 55°C 10분 혹은 60°C 5분 처리를 발아율 저하가 

크지 않은 온탕처리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종피오염 진균에 대한 온도별 멸균효과 조사 후 보리 

새싹재배를 위한 온탕처리 최적조건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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